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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Ⅰ 

교과서의 극 갈래 수업 내용 분석1)

김 광 선(대진대학교 교수)* 

≪ 요 약 ≫

국어 교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나 소설에 비해 희곡을 제재로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이에

반해 고등학교  문학 Ⅰ  과목은 ‘문학의 갈래’수업을 내용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는 유일하게 각 갈래별 수업 편성에 비교적 균등한 배분을 시도하였다.게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Ⅰ 은 지금까지의 모든 국어 교과목 교과서 중,권 당 가장 많

은 수의 희곡을 수용하는 교재이다.본고는  문학 Ⅰ  교과서 13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이들이 담

고 있는 극 갈래 (공연예술을 전제로 삼은 극 갈래에 한정시켜)수업의 전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극 갈래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극 갈래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이 갈래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기본 갈래의 특징을 학습하는 내용,그리

고 직접적인 희곡 생산 활동을 통해 극 갈래를 경험하는 내용이다.본고는 이 세 부분에 대한 세부적

인 분석을 통해 극 갈래 수업에 있어서  문학 Ⅰ 이 점하는 양적인 우위가 내용적인 내실로 이어졌는

가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시도할 것이다.

주제어:2009개정 교육과정,문학 Ⅰ 교과서,극 갈래,기본 갈래의 특징,비판적 분석

Ⅰ. 들어가며

1997년에 고시되어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던 7차 교육과정이 2007년,2009년 개정 고시

됨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그중 가장 큰 변화는  국어  과목이 국

1)본 연구는 2014년도 대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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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서에서 검정 도서로,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일

것이다.기존의 선택과목 역시 여러 차례의 재구조 작업을 거치게 된다.

2007년 이후 교육과정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육과정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교

과서가 뒤쫓아 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곧바로 2년 후 2009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으로 인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따라서 고등학교 국

어 선택과목에 있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오랫동

안 유지되던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체계는 결국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서 비로소 완전히 개편된다.2014년부터 새로운 교과서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만,2)본고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3)처음 개발된 국어과 선택과목  문학 Ⅰ 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본고가  문학 Ⅰ 에 주목하는 이유는 타 ‘선택과목’과는 구분되는 특정한 수업 내용이 발견되

기 때문이다.그것은 바로 극 갈래 수업이다.국어 교과에서는 문학의 대표적인 3갈래 중 서정,

서사 갈래에 비해 극 갈래가 대부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공통 교육과정 9학년까지의  국어 ,

그리고 현재는 선택과목이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필수과목이었던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도 시나 소설에 비해 희곡이 제재로 선택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바로 그러한 점에서

고등학교  문학 Ⅰ 은 하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문학 Ⅰ  교과서가 극 갈래를 다른 국어 교과서처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지정된 체계구성 때문이다. 문학 Ⅰ 의 내용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는 ‘문학의 성격’

과 ‘문학 활동’으로 체계가 구성되고,이 안에 ‘문학의 개념’,‘문학의 역할’,‘문학의 갈래’,‘문학

의 수용’,‘문학의 생산’,‘문학과 매체’가 소속된다.‘문학의 갈래’를 포함시키는 이러한 내용체계

로 인해 극 갈래 역시 하나의 기본 갈래로 교과서 편성에 있어서 다른 갈래와 비교적 대등한 비

중감을 얻게 된 것이다.물론 이러한 내용 구성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Ⅰ  과목

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88년에 고시된 5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  문학  과목이 독립된 과목으

로 편성된 이후,‘문학의 갈래’는  문학  과목의 내용체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다.6차

교육과정에 따라 문학 교과서가 상,하 두 권으로 분리되고,7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학 상 과  

문학 하  구조가 유지되었지만,문학 갈래 수업에 있어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구성을 보여준다.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에서는 문학 갈래 수업이 상ㆍ하권에 분산되어 진행된다면,7

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상  과목에 집중되어 편성된다.이러한 구조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서도 그대로 이어져, 문학 Ⅰ 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상 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이러

한 동일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상 과  문학 Ⅰ 의 차이점은  문학

Ⅰ 에서는  문학 상 보다 내용체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더 간소화되어,문학의 갈래 수업 비중

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었다는 점이다.실제로  문학 Ⅰ 과  문학 상 에 등장하는 각 교과서

2)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었다.

3)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Ⅰ  교과서의 극 갈래 수업 내용 분석

- 3 -

당 평균 희곡 수만 비교해 봐도  문학 Ⅰ 이 앞선다.4)

 문학 Ⅰ  과목으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13종이다.이들 각각의 교과서가 내용을

배열하고 체계를 엮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나,가장 많이 선택한 구조는 ‘문

학의 성격’이라는 대단원에 ‘문학의 갈래’라는 중 단원을 포함시키고,이와는 별도로 ‘서정 문학

의 수용과 생산’,‘서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극 문학의 수용과 생산’,‘교술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을 대단원으로,혹은 중단원으로 구성하여 갈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이러한 갈래 수업 중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 갈래 수업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많지 않다.그 중에서도

특히 극 갈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서정 갈래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했고 (강석,

2011;김용기,2012),서사 갈래에 대한 연구 (박기범,2012)도 완전히 결여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갈래별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교사들은

압도적으로 서정 갈래를 선호하면서 극 갈래를 기피하는 데 반해,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서사

갈래에 이어 극 갈래를 선호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김주환,2013)나왔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극 갈래가 국어 교과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이유도 동시에 밝혀준다.

13개의  문학 Ⅰ  교과서는 대부분 ‘기본 갈래’와 ‘하위 갈래’혹은 ‘역사적 갈래’라는 명칭으로

문학 갈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극 갈래의 ‘하위 갈래’혹은 ‘역사적 갈래’로는 구체적으로

가면극,인형극,창극,신파극,희곡,시나리오,드라마 대본,뮤지컬 대본 등을 들고 있다.역

사적으로 극 갈래는 공연 무대와 연관을 맺고 발전해 온 장르이다.20세기 이후 영상 산업의 발

전과 함께 시나리오,TV드라마 대본 등이 극 갈래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기본적으

로 극 갈래는 공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그리고 시나리오,TV드라마 대본 등은  문학

Ⅰ 의 ‘문학과 매체’단원에서도 별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공연을 전제로 삼은 극

갈래에 대한 학습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정 짓는다.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극

갈래에는 희곡,전통극,뮤지컬 대본만이 포함된다.

극 갈래 수업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극 갈래 수업 내용이 근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

지 그 기준부터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다.극 갈래가 국어 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만

큼,아니 그 이상으로 극 갈래 수업에 대한 연구 역시 등한시 되었고,극 갈래 학습이 교과서에

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5)따라서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

육과정에 적시된 ‘문학의 갈래’단원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고등학교 국어과

4) 문학 상  교과서에 등장하는 희곡 수는 각 교과서 당 평균 3.6편이고, 문학 Ⅰ 에서는 4.2편이다.

5)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희곡에 관한 몇 편의 연구도 대부분 석사학위 논문이다.(전찬주,2012;김희라,

2002;이성우,2000;장순정,2000)그리고 이들 논문의 연구 대상은 교과서가 아닌 희곡의 지도 방

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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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교육과정 해설’에 따르자면 문학의 갈래 수업은 “문학 갈래의 개념 이해하기,기본 갈래

의 특징 이해하기,작품에서 기본 갈래의 특징 찾기,기본 갈래의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

품 수용하기,기본 갈래의 특징이 드러난 작품 생산하기”등으로 구성된다.또한 이 수업에서는

“기본 갈래들의 특징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파악하게 하고,기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비

교를 통해 기본 갈래들이 상호 변별되는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교육과학 기술부,

2013,p.243)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세부 내용을 극 갈래 수업에 적용하자면,다른 갈래와는 구분되는 극 갈래만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내용이다.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이를 기

준점으로 삼아  문학 Ⅰ  교과서가 극 갈래 수업을 이 내용체계에 충실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즉 다른 갈래와 변별성을 지으며 이 갈래의 특성에 접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

다.물론 13종의 교과서 간에는 편차가 존재하긴 한다.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13종의 교과서

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이들 교과서가 극 갈래 수업을 전

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며,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데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Ⅰ  교과서는 5차 교육과정 이후의 모든 문학 과목을 통

틀어,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의 모든 국어 교과목을 통틀어서,단일 교과서로는 각 교과서

당 가장 많은 희곡 작품을 수용하고 있는 교재이다.2014년부터 적용되는  문학  교과서가 한

권으로 통합됨으로써 갈래 수업이 축소될 것을 감안한다면,이 기록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이다.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우위가 질적인 측면의 내실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Ⅱ. 제재로 사용된 희곡 작품 목록

총 13종의  문학 Ⅰ  교과서에서 짧게라도 희곡 (전통극,뮤지컬 포함)작품의 일부분이 제

재로 활용된 경우는 각 교과서 당 평균 4.2작품이다.6)희곡이 한 편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경우는 6작품이고,가장 적은 경우는 3작품이다.13종의  문학 Ⅰ 에 등장하는 작품

을 교과서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6)교과서 목차에 작품명이 실린 작품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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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Ⅰ 에 수록된 희곡 작품 목록

교과서 
수록 희곡 작품 

전통극 외국극(작가명) 한국현대희곡(작가명) 작품수

윤석산 외,

2011
꼭두각시 놀음

노부인의 방문

(뒤렌마트)

정직한사기한(오영진),칠산리(이강백),어디서무

엇이 되어 만나랴(최인훈)
5

이숭원 외,

2011

소(유치진),의자는잘못없다(선욱현),만선(천승세),

댄싱 섀도(아리엘도르프만),성난기계(차범석)
5

박영민 외,

2011

양주

별산대놀이

인형의 집

(입센)

원고지(이근삼),만선(천승세),결혼(이강백),성난

기계(차범석)
6

윤여탁 외,

2011

하회 별신굿

탈놀이

토막(유치진),동지섣달 꽃 본 듯이(이강백),둥둥

낙락둥(최인훈)
4

유병환 외,

2011
통영오광대

한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오영진),토막(유치진),원

고지(이근삼)
5

권영민 외,

2011
고성오광대

벚꽃 동산

(체호프)
파수꾼(이강백),원고지(이근삼),토막(유치진) 5

최지현 외,

2011
수영들놀음

리어왕

(셰익스피어)
태(오태석),산불(차범석) 4

박종호 외,

2011

하회 별신굿

탈놀이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토막(유치진),밥(임진택) 4

김윤식 외,

2011
꼭두각시 놀음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원고지(이근삼) 3

고형진 외,

2011

햄릿

(셰익스피어)
동승(함세덕),국물 있사옵니다(이근삼) 3

조정래 외,

2011
고성오광대 성난 기계(차범석),출세기(윤대성) 3

조남현 외,

2011

만선(천승세),동승(함세덕),파수꾼(이강백),춘풍

의 처(오태석),명성황후(김광림)
5

정재찬 외,

2011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원고지(이근삼),파수꾼(이강백) 3

작품 선정의 문제는 문학 교수ㆍ학습 자료와 관련된 정전의 문제와 연결된다.문학 교육의 정

전은 “문학성과 교육성이 적절하게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전의 범주를 넓히려는 노력이”계속되었고,“문학 교육의 정전을 둘러싼 제반 논의는 기존의

정전을 유지하되 그 목록에서 제외된 주변부의 문학을 선별해서 중심부로 수용하는 수준에서 타

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3,p.251).

13개 종  문학 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살펴보면,크게는 외국 작품과 한국 작품,그

리고 전통극으로 나눌 수 있다.외국 작품으로는 뒤렌마트,입센,체호프의 희곡이 각각 1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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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었고,7)셰익스피어의 작품은 5편이 채택되었다.셰익스피어는 한국 작가를 모두 포함하

여  문학 Ⅰ  교과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희곡 작가라고 할 수 있다.외국 작품의 경우,세

계 문학사를 대표하는 고전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와 문학성을 고려한 “기존의 정전”이 여전히 그

유효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다.전통극 역시 역사적 갈래의 한 범주로서 수용되어야 할 당위성

을 지닌다.그러나  문학 Ⅰ 에서 희곡 수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한국 현대 희곡 작품들인 만

큼,이들 작품들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체적인 한국 작품 목록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배적인 작가와 작품은 여전히 문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교육과학 기술부,2013,p.251)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여기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5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에서 가장 선호되던 두 작가인

유치진과 오영진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반해,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문학 교과서에 함께 했던 1920년대 김우진의 희곡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문학 Ⅰ 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사실주의 극이 정립된 1930년대 이후의 작품이다.

작품의 시간 축이 현시대에 조금 가깝게 이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Ⅰ 에서 가장 많은

작품 (4편)을 올린 한국작가가 이강백 이라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7차 교육

과정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현존하는 대표적인 희곡작가의 작품이 적극적으로 수용

된 결과라고 하겠다.

 문학 Ⅰ 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담을 수 없었던 2000년대의 작품을 일부 채택하기도 하였

지만,8)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문학 교과서에서 수용된 작품이나,작품은 달라도 동일 작가들을

대부분 그대로 다시 선정하였다.결국  문학 Ⅰ  교과서는 희곡 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작품의

유입 보다는 기존의 정전이 갖고 있는 자료로서의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하겠다.

작품 선정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적인 작품 분포도보다는 각 교과서별 작품 분

포도이다.“문학성”,“교육성”이 제재 선택 시 기본 조건이긴 하지만,이와 더불어 “다양성이라는

요소”(교육과학 기술부,2013,p.251)역시 학습 자료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각

교과서 당 실린 희곡 수가 평균 4.2작품에 불과한 만큼,작품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과 균형감

이 배제된 편향성은 절대로 피해야 할 요소다.그렇다면 각 교과서별 희곡 작품의 적절한 분포

도에 대한 논의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조합이 다양성과 균형감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이미 앞서 구분 지었던 외국 작품과

한국 작품,그리고 전통극의 조합이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다.대부분의  문학 Ⅰ  교과서는

극 갈래 수업에서 극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첨부하면서 희곡을 내용에 따라 비극,희극,희비극,

그리고 분량에 따라 단막극,장막극으로 나누고 있다.그렇다면 내용과 분량에 따른 구분도 작

품 선정에서 또 다른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밖에 시대,드라마 양식도 균형감과 다양성을

위한 기준점으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7)《산불》을 각색한 아리엘 도르프만은 제외시켰다.

8)《의자는 잘못 없다》(2002초연),《댄싱 섀도》(2007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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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양성과 균형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문학 Ⅰ  교과서 작품 선정의 적정성은

어떠한가?일단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기준으로만 검토하자면,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

는 형태는 (7개 교과서)한국 현대 희곡을 주축으로 삼아 전통극과 외국 작품을 각각 1작품씩

첨가하는 방식이다.전통극과 외국 작품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2개 교과서에서 발견되

고,나머지 4개 교과서는 전통극 혹은 외국 작품 중 한 편만을 수록하고 있다.전통극과 외국

작품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좋은 분포도를 보인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5개의 희곡 작품을

제재로 활용하면서 모두 한국의 현대 희곡만을 고집한 2개의 교과서가 긍정적인 사례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특히 전통극은 극 갈래 수업에서 현대 희곡 혹은 외국 작품과 비교하여 극

갈래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에 포함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교과서 당 수록된 평균 4.2개의 희곡에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13종

의 교과서 중 5작품 미만이 실린 교과서가 7종이나 되는 사실을 감안하면,더욱 그러하다.그러

나 실린 희곡 수가 적은 교과서일수록 한 쪽으로의 편향성은 더욱 경계해야 될 요소이다.13종

의 교과서 중 작품의 양식,시대,비극,희극,장막극과 단막극의 균형감 있는 배치를 고려한 제

재 선택의 긍정적인 예를 찾기는 어렵다.도리어 조화감이 결여된 사례들이 더 쉽게 발견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장막극이 주축이 되고 있지만,단막극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정재찬 외,

2011),장막극에 있어서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우선시 되는 사례가 (박영민 외,2011)나

타나기 때문이다.교과서 속 희곡 작품 수가 적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극 갈래의 다양한 특성

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제재 선정이 더욱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극 갈래 수업 내용

극 갈래 수업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첫째는 극 갈래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이

갈래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기본 갈래의 특징을 학습하

는 내용,그리고 직접적인 희곡 생산 활동을 통해 극 갈래를 경험하는 내용이다.따라서 본고는

이 세 부분,즉 극 이론 설명 내용과 희곡 작품 분석 수업,그리고 희곡 창작 수업에 대한 세부

적인 검토를 통해 극 갈래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1. 극 갈래에 대한 이론적 설명 

13종의 교과서가 제시하는 극 이론은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일정한 범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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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는 않는다.각 교과서가 기술하는 극 이론의 내용과 범위에는 공통된 부분이 더 많지만,

차별성 또한 존재한다.각 교과서에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과 특정한 교과서에서만 부각되는 내

용을 모두 살펴보면  문학 Ⅰ  교과서에서 포괄하는 극 이론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가.공통적인 내용

극 갈래의 구성과 형식에 관해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치

한다.설명하는 방식과 용어에 있어서는 교과서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대부분의  문학

Ⅰ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2>교과서에 등장하는 극 이론 내용

극 갈래의 하위 갈래
가면극,인형극,창극,신파극,오늘날에는 희곡,시나리오,드라마 대본,뮤지컬 대

본이 있다.

희곡의 특성

무대 위에서 공연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학

시제가 현재형,시공간의 제약,등장 인물수의 제한,길이 제한

인물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낸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대사는 대화,독백,방백으로 이루어진다.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과 동작 지시문 (혹은 지문과 해설)으로 나뉜다.

장과 막으로 구성

장막극과 단막극

비극,희극,희비극

갈등의 구축과 해소,긴밀한 구성

발단→상승→정점→하강→대단원

민속극의 특성

가면극,인형극

자유로운 극중 공간,개방적 특성

서양극과의 차이점

고등학교  문학 Ⅰ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위의 내용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교과서별로 간략하게 기술된 부분도 있지만,극 갈래의 가장 기초적이며 핵

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극,희극,희비극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데,여기에서 간혹 내

용적 오류가 나타난다.비극에 대한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다.“비극은 주인공이 당면한 비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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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인간의 파멸을 다룬다”(윤석산 외,2011,p.219).이러한 설명

은 오로지 그리스 시대의 ‘운명 비극’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이것을 전체적인 비극의 조건으로

일반화하여 소개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희비극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

우가 발견된다.예를 들면 “불행한 사건이 극적인 반전에 의해 행복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역

경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표현함”(조남현 외,2011,p.219)

과 같은 설명이 이에 해당된다.희비극의 내용이 이 교과서의 서술처럼 계몽적이지는 않다.이

보다 더 적절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희비극이란 주로 희극적인 극에 비극적 요소를 가미한 연

극 양식이다.희비극은 대부분의 비극적 [중략...]요소를 지니지만,인물의 행동을 비극의 종말

로 이끌지 않고,[중략...]희극적 요소를 적절하게 포함한다.그러므로 위험,반전,행복한 종

결은 희비극의 핵심을 이룬다”(김윤식 외,2011,p.108).

비극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랬지만,교과서가 제공하는 극 이론이 그리스 시대에 머물러 있다

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극은 일반적으로 행위ㆍ시간ㆍ공간의 3일치 법칙을 따른다.”라는 문장

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윤식 외,2011,p.304).만약 ‘3일치 법칙’을 꼭 언급하고 싶었다면,

이러한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ㆍ공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구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구성의 유형 중에서 ‘이중구성’은 다음과 같

이 기술되어 있다.“현재와 과거가 교차됨으로써 두 개의 사건이 복합되어 진행되는 형식이다.

복잡 미묘한 갈등이 긴 시간을 배경으로 전개된다”(최지현 외,2011,p.237).이 교과서는

이중구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리어왕》을 다음 페이지에 곧바로 제재로 활용하

면서도 이러한 부정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이중구성은 시간적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

념이다.그보다는 주된 플롯과 부차적인 플롯이 나란히 진행되는 구성을 일컫는다.《리어왕》에

서는 리어왕 이야기와 글로스터 백작 이야기가 각각 평행선을 그으며 진행되는 구성을 말한다.

그밖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함이 요구된다.예를 들면 우리의 전통 민속극 중

하나인 가면극을 ‘탈춤’이라는 용어와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탈춤은 ‘봉산탈춤’

이라는 지역 명에서도 드러나듯 해서지방 (황해도)에 분포된 가면극을 일컫는 말이다.따라서

“오광대는 경상남도 일대에서 행하는 탈춤을 가리키는 말”(조정래 외,2011,p.151)이라는

표현은 ‘탈춤’대신 ‘가면극’이라는 말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극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

고,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공하려 노력한다.그렇지만 위의 예에서 드러나듯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려는 목표를 지녔다 하더라도,그 안에 정확성이 결여되면 교과서

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단어 선택 역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예를 들

면 “극은 상연이나 상영을 통해 연극,영화,방송극 등으로 완성되는 공연 예술의 성격을 지닌

다”(박종호 외,2011,p.215)라는 표현에서는 영화,방송극 등을 공연 예술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극 갈래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사용이 드러나는 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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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내용적 오류에 대한 엄격하고도 세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차별화된 사례들

극 갈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위 도표의 항목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그렇지만 몇몇 교과서는 특정한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전개시켜 눈길

을 끈다.다른 교과서와는 차별화된 몇몇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연극의 본질에 대한 내용

대부분의 교과서는 희곡이 무대 위 공연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학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

고 있지만,희곡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상연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읽을 것을 요구

하지는 않는다.바로 이점에서 희곡과 연극과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며 연극의 본질을 거론

하는 한 교과서가 주목을 끈다.이 교과서는 “희곡은 글로써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것이라면

연극은 배우의 연기를 통해 작가와 관객이 만나게”되는 것임을 강조하며,문학으로서의 희곡

감상을 뛰어넘어 공연예술로서의 연극을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덧붙인다 (유병환

외,2011,p.289).작품 감상에 있어서 무대와 공연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희곡

작품 수용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다.이러한 감상법은 극 갈래 수

업에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극 갈래의 근본적인 존립 방식에 맞닿아 있다.

② 연출에 대한 내용

대부분의 교과서가 연극 자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보니,연출에 대해서는 거론할 기

회조차 없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교과서는 입센의《인형의 집》을 제재로 활용하며 작품의 연

출에 시선을 돌린다.2008년 한국에서도 선보인 리 브루어 연출의《인형의 집》공연을 소개하며

“무대 장치 및 등장인물의 배역 설정을 통해 드러나는 연출가의 의도”에 대해 질문한다 (박영민

외,2011,p.325).연출가는 이 공연에서 매우 큰 키의 여성들과 대조적으로 작은 키의 남성

들을 무대 위에 등장시켰었다.이러한 크기의 비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와 그 모순을 극명하게

시각화하는 연출 방식을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희곡이 어떻게 공연예술로 재창조되

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희곡 작품을 문학적 텍스트를 뛰어넘어 공연적 텍스트

로도 수용하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극 갈래 수업에 매우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③ 관객의 역할에 대한 내용

연극에 있어서 관객은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공연예술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

산자이기도 하다.대부분의 교과서는 이러한 관객의 존재,그리고 관객이 갖는 의미에 전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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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기울이지 않는다.한 교과서는 예외적으로 안치운의 저서  연극 감상법 을 두 페이지에 걸

쳐 실음으로써 관객의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김윤식 외,2011,pp.350-351).그러나 관

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학습도 없이 단지 저서를 일부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내용을 마무리 짓는 점은 아쉽다 하겠다.극 갈래는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와는 달리 집단적 체

험을 전제로 발전해 온 장르라는 점에서,그리고 학습자들이 연극적 경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객의 의미와 관객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매

우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④ 한국의 전통극과 현대극의 비교

전통극과 현대극의 차이점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루고 있다.그렇지만 다른 갈래와 달리 역

사적 갈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서정 갈래의 경우,향가에서 출발하여 고려

속요,시조,근대시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갈래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반해,

극 갈래에서는 전통극과 현대극이 마치 단절된 듯,차이점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한 교과서는 이와 달리 현대극과 전통극의 차별성뿐만 아니라,연계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이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현대극과 전통극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유는 교과서 중 유일하게 전통극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의 연극에 이르는 역사적인 과정을 간

략하게나마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윤여탁 외,2011,pp.107-108).전통

극과 현대극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연극이 극 전통의 뿌리까지 뻗쳐 있고,

한국적 연희 양식을 재현해 내려는 시도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전통극과 현대극을

단지 분리된 시각으로만 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갈래 수업을 내용체계에 편성하고 있는  문학 Ⅰ  교과

서가 희곡 수업에서 다른 갈래와는 구분되는 극 갈래만의 고유한 특징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희곡을 다른 문학 갈래와 형식적으로 구분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

인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그것은 희곡이 연극 공연을 전제로 쓰인 문학이라는 점

에서 비롯된다.다른 말로 하자면 희곡의 특성은 모두 연극이라는 공연 예술과의 연계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연극과의 연결고리를 떼어 내면 다른 문학 형식과 구분되는 희곡만의 고유한 형

식적 특징은 절대 설명되어지지 않는다.희곡 작품은 다른 갈래의 작품들과는 달리 문학적 텍스

트이자 동시에 공연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현재의 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연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차별화된 내용들을 여기에 나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미래의 교과서가 극 갈래 수업 내용을 보완하려 한다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예가 되기 때문이다.위의 사례들 역시 세부적으로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

지만 이를 보완하여 특별한 사례가 보편적인 사례가 되도록 교과서는 변화의 문을 지속적으로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갈래 수업에서 기본 갈래의 특징은 이론적 설명을 통해서 학습되기도 하지만,또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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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통해 그 상세 내용을 점검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희곡 작품 수업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서는 분량 상 모든 작품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만큼,우선 표본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

다.13종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품 수는 총 37편인데,이중 몇몇 작품은 여러 개의 교과서에

서 동시에 채택되었다.《원고지》는 13종의  문학 Ⅰ  교과서 중 5개 교과서에서 제재로 선택되

었고, 문학 ⅠI 에도 3개 교과서에서 이 작품이 수록되었다.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가장

선호되는 희곡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이제 구체적으로 문학 교과서가 희곡 작품을 제재로

활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며,어떠한 방법으로 극 갈래에 대한 이해를 돕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원고지》가 이를 살펴볼 적절한 작품으로 여겨진다.5개 교과서

의 수업 내용을 조합해 보면 현 문학 교과서가 진행하는 희곡 수업의 다양한 형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원고지》의 예를 통해 본 희곡 작품 수업 내용 

대부분의 문학 작품 분석 수업에서 가장 선행되는 학습은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이다.이와 함

께 서사 갈래나 극 갈래에서는 인물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더해진다.《원고지》수업 내용 또한

예외가 아니다.그러나 《원고지》가 극 갈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재로 활용되었고,‘기본 갈래

들의 특징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파악하게’만드는 것이 갈래 수업의 세부내용이라면,극 갈래

라는 특성 안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학습 또한 행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극 갈래 수업의 일환으로서 희곡 작품 분석 수업에 대한 논의는 서정 문학이나 서사

문학과는 다른 희곡 고유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었는가,또는 기본 갈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희곡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이에 대해서는 본고 II장 1절에서 열거하였던 극 이론 내용이 그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하

겠다.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극 갈래에 대한 학습은 본고 II장 1절에서 열

거하였던 극 이론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벗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이제 5개 교과서에서

앞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극 갈래의 특징을 반영한 수업 내용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가.시각적인 장치

희곡이라는 장르는 무대 위에서의 공연이 전제되는 만큼,대부분의 교과서는《원고지》속 의

상 및 소품에 주목하며,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박영민 외,2011;정재찬

외,2011;유병환 외,2011).의상과 소품은 극 갈래에서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중

요한 장치이긴 하지만,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서사 갈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소설

에서도 주인공의 의상과 공간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성격을 알려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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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극 갈래의 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은

의상 및 소품의 의미 탐색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의 시각화와 무대화 방식에 주목

하게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나.연기하기

희곡은 근본적으로 공연을 전제로 삼는 장르이기 때문에 희곡 수업을 부분적이라도 공연적

행위와 연계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학습 모델이긴 하다.그렇지만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교육현실

을 고려한다면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따라서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연극적 행

위는 작품 중 아주 짧은 대목을 친구들과 함께 연기해 보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지》수업에서도 5개 교과서 중 2개 교과서가 아주 짧은 대목을 “친구와 짝을 지어 어조,

표정,몸짓 등에 유의하여 대사의 내용과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김윤식 외,2011,p.318;권영민 외,2011).비록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이

러한 학습은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단순한 낭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등장인물의 심리를 생각하며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극 갈래 수업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이는 희곡의 고유한 문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극 갈래와 서사 갈래의 차이점

극 갈래에 대한 학습은 다른 기본 갈래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원고지》의 경우에는 5개 교과서 중 한 교과서가 작품의 한 대목을 소설로 각색하여 두

갈래의 변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하였다.그러나 “서술자의 개입”과 “시제”를 (박영민 외,

2011,p.279)통해 두 갈래의 차이점을 밝히는 관점 자체가 소설 형식에서부터 출발하여 희

곡 형식을 조명하는 방식이다.게다가《원고지》는 서사극의 요소를 일부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유무에 따라 극 갈래와 서사 갈래를 구분 짓는 예로서는 완전히 적합한 작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라.연극사적 의미

개별 희곡 작품의 개성을 파악하게 만드는 학습은 연극사적 해설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5개 교과서 모두《원고지》의 연극사적 의미 혹은 연극적 양식에 대한 서술을 빠트리지 않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5개 교과서 모두 각각 상이한 용어와 개념들을 동원하여 작품의 양식을

소개한다는 것이다.그중 한 교과서는 연극 양식에 대한 전문적 개념을 동원하지 않으면서《원

고지》의 연극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연극계는 무대 장치

에서부터 배우들의 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실제처럼 묘사하려고 애썼다.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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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새로운 시공간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무대 장치와 소도구들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함

으로써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형식을 시도하였다”(유병환 외,2011,p.305).이 설명에는 비

사실주의 극과 실험극이 함의되어 있지만,특정한 전문적 개념의 동원 없이도 학습자들에게 이

작품이 연극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비사실주의 연극이며 실험적인 형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넘어서 한발 더 나아가 부

조리극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교과서도 여럿 발견된다 (정재찬 외,2011;유병환 외,2011;

권영민 외,2011).교과서에 실린 부조리극에 대한 개념 설명이 비록 짧긴 하지만,‘부조리’라

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원고지》내용을 연계시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그렇지만 더욱 깊숙

이 들어가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 ‘표현주의’와 ‘서사극’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하는 경우,이 용어

에 대한 짧은 설명은 도리어 혼동만을 유발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김윤식 외,2011,p.317).이는 학습자의 문학적 수준 및 경험을 고려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

마.심화 학습:다른 희곡 작품과의 비교

심화수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심화 확장하는 작품의 내용이 너무 짧게 소개되는

경우,이 작품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현 작품과의 비교가 힘들다는 것이다.《원고지》에서

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다.여기에서는 그리스 최고의 고전 비극인《오이디푸스 왕》을 대상으

로 삼아,주인공 오이디푸스의 특성과《원고지》주인공을 비교해 보라는 과제를 내놓는다 (박영민

외,2011,p.280).그러나《오이디푸스 왕》의 짧은 대사만으로는 현재 학습하는 작품《원고

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고,제대로 된 비교 또한 실행하기가 어렵다.그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주제와 양식을 지닌 두 희곡 작품에서 과연 오이디푸스 왕과《원고지》속 주인공 교수를

어떠한 관점에서 비교해야 할지,그 기준조차 파악하기 힘들다.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러한 비교

를 통해 달성하려는 심화 확장의 교수ㆍ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이보다는

심화 학습에서 고전비극의 대명사인《오이디푸스 왕》을 현대의 희비극인《원고지》와 양식적 측

면에서 비교하고,비극과 희극,그리고 희비극을 실제로 작품을 통해 이해하게 만드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세웠더라면 갈래 수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원고지》를 예로 들어 작품을 통해 기본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게 만드는 데 학습활

동이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5개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수집한 만큼,위의 사례들

은  문학 Ⅰ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수업 내용을 거의 모두 반영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분석 결과,대부분의 교과서가 다른 갈래와는 구분되는 극 갈래의 고유한 특성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소극적인 시도에서조차도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그뿐 아니라 교과서에서 거론된 극 이론 내용도 실제 작품에 적용되어 극 갈래의

이해를 돕는 데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학습 과정에서 이론적인 부분과 작품의 수용적인

부분이 전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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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세부 내용 장점 문제점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정하기

(박영민 외,

2011,p.

326)

사진을제시하면연상되는이야기를자유롭게

말해보고,다른 사진들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진척시키며 구체적으로 인물을 정한다.

학습자의 상상력을 최대

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사진을 동원하여 종합적

인 예술 창조행위를 시도

한다.

다른 갈래와는 구분

되는 극 갈래의 창

작이라는 점에 학습

목표를 둔다면,소

재와 주제 정하기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

이 쏠린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외가에 가는 아이”라는 제목의 신문

사설을 읽고 주제를 선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

고 주제 또한 명료하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학

3. 희곡 창작 수업 내용

극 갈래에서 행해지는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하나는 서사 문학과

구분되는 극 문학의 표현 양식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고,또 다른 하나는 희곡 창작을 경험해 보

기 위한 것이다.첫 번째 경우에는 주로 소설과 같은 서사 문학의 일부분을 극형식으로 바꾸라

는 과제를 제시한다.창작 보다는 극형식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주요 학습 목표이기 때문

이다.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 소설의 일부분을 감상하게 한 후 (박영민 외,2011,p.

298),혹은 특정한 설화 (윤석산,2011,p.218)또는 동화 (조남현 외,2011,p.245)줄

거리를 몇 줄로 간략히 소개한 후에 이를 소재로 희곡을 생산하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사례도 발

견된다.이러한 경우의 문제점은 희곡의 특성을 감안한 글쓰기 지도 과정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

적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게다가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너무 광범

위하고 막연하다보니 학습 목표가 불분명해지기도 한다.

앞서 말한 글쓰기 수업 사례가 이미 주어진 이야기를 희곡 형식으로 바꾸는 방식,즉 재구성

활동에 머물렀다면,몇몇 교과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학습자가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희곡을

창작하도록 유도한다.총 4개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본격적인 희곡 창작 수업이 발견되는데,이

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희곡 창작 수업의 효과적인 방법을 논해 보기로 하겠다.

가.주제,소재 정하기

각 교과서는 주제,혹은 소재를 정하는 일을 희곡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그렇지만 이들

이 보여주는 주제,혹은 소재 정하기 방식은 완전히 상이하다.이들의 서로 다른 방식은 주제,

소재 정하기의 기본적인 유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주제,소재를 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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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세부 내용 장점 문제점

주제 정하기

(윤여탁 외,

2011,p.

281)

습자의 눈높이를 반

영하지 않았다.

학교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정하기

(조남현 외,

2011,p.

247)

학교생활 중에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 상황

하나를 선택하고,그 상황을 통해 주제 의식

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해본다.

학습자들에게 아주 친근

한 소재를 선택할 기회를

준다.

주제를 정하는 작업

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도 방향이 제시되

지 않고 너무 막연

하다.

신화와

‘청소년의

삶’을

관련지어

주제 정하기

(윤석산 외,

2011,p.

242)

끊임없이 바위를산 정상으로 올려야 하는 시

시포스 이야기를 소개한 후,이를 청소년 삶

과 연계지어청소년의 의지로 쉽게 이겨 내기

어려운 난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한

다.

학습자들의 관심사를 반

영한 소재와 주제를 선택

할수있으며주제선택에

있어서방향성이제시되어

있다.이에 더해 신화와

현실을 연결시키는 학습

자체가 입체적인 사고와

상상력자극을유도한다.

방식 세부 내용 장점 문제점

플롯의 구성에

집중하기

(윤여탁 외,

2011,pp.

281-283)

작품의 주제와 등장인물,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주요

사건과전체줄거리를일단

작성하고,이를 토대로 희

곡의 구성 단계에 맞춰 플

롯을 구상한다.

소설 창작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희곡의 특

수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글

쓰기 수업이다.

희곡 창작 수업에서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에 덧붙여 마지막 사례처럼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사고력과 상상력까지 자극한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산 활동에 적극적 참여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희곡 창작 과정에 대한 지도

주제를 정한 후,이를 실제로 작품 생산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도 과정이 수반되

어야 한다.각 교과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 과정을 이끄는지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을 요약하

겠다.

<표 4>희곡 창작지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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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세부 내용 장점 문제점

창작 과정을

2단계로 나누기

(조남현 외,

2011,pp.

247-248)

창작 과정을 ‘기본 줄거리

잡기’와 ‘희곡 쓰기’로 2단

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플롯의 구상에만 머물지 않기

위한 해결책으로,첫 단계에서

는 줄거리 쓰기에 집중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희곡의 형식

적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를 유

도한다.

두번째단계에서도희곡의핵

심적 특성을 반영시킨 학습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고,배경

음악지시와같은부차적인문

제가 강조되었을 뿐이다.

희곡 생산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박영민 외,

2011,pp.

326-327)

지시문 작성,인물의 성격

이대사와행동으로드러나

는가에 대한 지도에 이어

부가적으로문학생산의원

리를비교적자세하게서술

한다.

희곡 창작의 원리를 이론적으

로 꼼꼼하게 서술한다.

이미시작된창작작업을단계

별로 지도하는 내용이 없다보

니,이러한 이론적 원리가 실

제창작행위에얼마나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희곡의

일부분만을

완성하기

(윤석산 외,

2011,pp.

243-244)

희곡 전체가 아니라,희곡

의 발단과 결말 부분만을

쓰게 하고,그 두 부분에서

희곡의기본언어를습득하

게 한다.

희곡의 특수성을 감안한 글쓰

기 지도가 이루어지고,실제로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마지막 사례가 앞의 사례들과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점은 실제로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는 것이다.문학 수업 시간에 희곡 한편을 완성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일이다.그에

반해 이곳에서는 발단과 결말만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고,발단 부분에서는 대사에,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지문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희곡의 기본 언어를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든다.공

연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구들과 함께 돌려 읽어보기로 창작 수업을 마무리하

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또한 “활동 결과를 교실 공동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2013,p.254)교수ㆍ학습 운용의 기본 방향에도 부합하는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희곡 창작 수업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극 갈래의 틀 안에서 문학 생산을 경험하게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그리고 학습자는 기본 갈래의 특성을 반영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갈래

별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다.첫째,작품의 생산 활동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지도해야 하고,둘째,극 갈래의 특성을 반영

한 글쓰기를 유도해야 한다.셋째,그 과정은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지도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여기서 갈래별 특성을 반영한

글쓰기 지도는 갈래의 형식에 맞추는 것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다.예를 들면 “자기가 쓴 대사

를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면서”(윤석산 외,2011,p.243)써 나가도록 지도하는 방식 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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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이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예술임을 인식시키기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희곡 창작 수업을 시도하는 4개의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채우지 못하

는 교과서가 더 많았다.9)흥미로운 점은 주제 정하기에서부터 구체적인 방향을 유도하는 교과

서가 희곡 창작 지도 과정에서도 실행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희곡 창작

수업의 성과는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이 수업을 단순히 교과과정의 일부분으로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학습자로 하여금 희곡 창작을 경험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생산해 보

게 만들려는 학습 목표의 달성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Ⅳ. 나가며

5차 교육과정에 따라  문학  과목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 편성된 이후,‘문학의 갈래’는 문학

과목 내용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이와 함께 극 갈래,그 중에서도 희곡에 관한 수업은

오로지 문학 과목에서만 일정한 비중을 확보하게 된다.본고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

학 Ⅰ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갈래 수업의 목적에 적정하게 극 갈래 수업의 내용이 구

성되었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교과서 간에 양적인,그리고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대부

분 ‘극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에서 이루어지는 극 갈래 수업에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

극 갈래라는 형식적 틀 안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이는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극

이론이 작품의 수용과 생산 학습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극 이론이 희

곡 작품 분석 수업에 반영되어,극 갈래와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곡 생산에 있어서도 기능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갈래 수업은 극 이론과 작품,

그리고 창작 학습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Ⅰ  과목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개념을 언어 예술,소통 행위 및 문화의 한 양식으

로 규정했다.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개념 규정은 문학이라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3,p.237).문학을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규정하면서,이

를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려면,종합예술인 연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희곡 수

업만큼 하나의 문화적 형식으로 다층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기에 적합한 대상도 없을 것이다.게

다가 연극이라는 예술은 개인적인 작업으로는 불가능한,공동 작업과 공동 체험을 존재 기반으

로 삼고 있다.문학의 가치가 자아실현과 더불어 공동체의 발전에 있고,“문학 활동이 개인 수준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생성하는 기능을”(교육과학기술부,

9)한 교과서(윤석산 외,2011)만이 이 기준을 모두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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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p.255)수행해야 한다면,희곡 수업이야말로 이를 실현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대상이라

고 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Ⅰ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희곡 수업에서만 실행해 볼 수

있는 입체적인 내용의 구성을 시도하지 않는다.또한 다른 갈래와 변별되는 특성을 강조하는 데

도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다.이에 더해 교사들은 문학 수업 시간에 희곡을 배제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김주환,2013,p.48).학생들의 선호도와는 반대로 희곡을 포함한 극 갈래 수업은 양

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어 교과의 관심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갈래별 편중

성은 시대적 변화와 학습자의 관심에 부응하여 국어 교과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에 속한다.본고

는  문학 Ⅰ  과목에 편성된 극 갈래 수업 내용이 과연 이 갈래의 고유한 특성을 전달하기에 적

정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분석적 관점은 전체 교과서에 대한 수동적인 검토에 머물렀

다.본고가 극 갈래 수업 내용의 ‘기본’을 점검하는 연구였다면,이제 극 갈래 수업의 보다 창의

적이고 다층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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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equacyAnalysisofDramaGenreClassesinHighSchool

 LiteratureI  Textbookaccordingtothe‘2009RevisedCurriculum’

Kwang-SunKim
(Professor,DaejinUniversity)

Inthispaper,theresearcherintendstoreviewthewholecontentsofdramagenreclasses

(limitingtothedramagenrewhosepremiseisPerformingArts)anddiscusstheadequacy

ofcontentsbyusing13kinds'highschoolliteratureItextbooksthatwerepublished

accordingto'2009revisedcurriculum.Althoughnewtextbooksareexpectedtobepublished

in2014,LiteratureIisthesubjectthatdealswithplaymostimportantlyamongallKorean

languagesubjectsforelementaryandsecondaryschoolstudents.Eveninnationaltextbooks,

learningamountofdramagenreisfarlessthanthatoflyricgenreorepicgenre.Fromthe

timeofnationaltextbooksystem,playthathadrepresentedthedramagenrehandedoverits

positiontotheareaofmedialanguageandlostitsfootingallthemore.Becauseofsuch

points,Literature1textbookcanbesaidasanexception.

Unlikelyasother‘literaturegenres’,literatureIcourseincluded‘literatureandmedia’inits

contentssystem andtherebymaderelativelybalancedcompositionofeachgenre.And

classesofeachdramagenreareprogressedfocusingonplayratherthanmedialanguage.

Detailedcontentsofliteraturegenreclasseshavetofocusonhelpingstudentstounderstand

distinctivefeaturesofeachbasicgenre.Therefore,inthispaper,usingthismatterasthe

startingpointofdiscussion,theresearcherintendedtoanalyzeadequacyofthecontentsof

dramagenreclasses.Objectsfordetailedreviewwillbenotonlytheselectioncriteriaofthe

worksthataretobeselectedassubjectmatterbutalsocontentsofclassesoftheseworks,

describedtheoryoftheplayanddramacreationinstruction.Improvementinthecurriculum

ofKoreanlanguagetotheprogressivedirectionhastobepromotedcontinuouslyand

discussionofadequacyofthecontentsofdram genreclasseshastobealsomadefrom

suchviewpoint.

KeyWords:2009revisedcurriculum,HighSchoolLiteratureITextbook,instructionsof

playsection,characteristicsofplaysection,adequacy


